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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본선 경쟁작 총 119편 발표

- 전 세계 74개국에서 모인 3,004편 가운데 예심 거쳐 올해의 경쟁작 선정  

- 초단편부터 단편·AI·뉴제너레이션까지, 동시대 짧은 영화의 새로운 가능성 조명

-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제18회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에서 관객과 만난다 

□ 제18회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2026 SESIFF)가 올해 경쟁부문 본선 진출작을 

확정했다.

□ 올해 영화제는 지난 7월 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공모를 통해 전 세계 74개국에서 

총 3,004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예심을 거쳐 총 119편을 본선 경쟁작으로 선정

했다. 경쟁부문은 러닝타임 3분 30초 이내의 초단편과 20분 내외의 단편으로 구분

되고, 초단편 국제경쟁 13편과 국내경쟁 8편, 단편 국제경쟁 28편과 국내경쟁 21편, 

AI 경쟁 국제 20편과 국내 17편, 뉴제너레이션 경쟁 12편이 본선에 올랐다. 해외 본

선작은 27개국에서 나왔다.

□ 2009년 아시아 최초의 초단편영화제로 출범한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는 짧은 

러닝타임 안에서 새로운 영화적 언어와 가능성을 발견해 왔다. 특히 올해 제

18회 영화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영상 환경 속에서 ‘초단편’이라는 영화제의 

정체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짧아서 더 강렬한 영화들… 초단편의 가능성을 다시 확장하다

□ 올해 경쟁부문에서는 짧은 형식이 가진 창작적 가능성을 보다 폭넓게 살펴볼 

수 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이야기와 감정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작품부터 새

로운 이미지와 형식을 실험하는 작품까지 다양한 영화들이 본선에 진출했다.

□ 특히 초단편 경쟁(국제 13편, 국내 8편, 총 21편)은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가 

지난 18년간 꾸준히 주목해 온 짧은 영화의 미학을 집중적으로 보여준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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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는 숏폼 콘텐츠가 일상적인 영상 언어로 자리 잡은 오늘날, 단순히 ‘짧은 

영상’을 넘어 짧은 시간 안에서도 완결된 영화적 경험을 만들어내는 초단편

영화의 가치와 가능성을 다시 조명한다.

   AI부터 새로운 감독의 발견까지… 확장되는 경쟁 프로그램

□ 변화하는 영상 제작 환경을 반영해 올해 신설된 AI 경쟁(국제 20편, 국내 17편, 

총 37편)도 새롭게 마련됐다. 생성형 AI를 비롯한 새로운 기술이 영상 제작의 

도구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영화제는 기술 자체의 새로움뿐 아니라 

이를 창작자가 어떤 방식으로 영화적 상상력과 결합하는지를 살펴본다.

□ 새로운 영화인을 발굴하기 위한 뉴제너레이션 경쟁(국내 12편)도 올해 계속된다. 

새로운 감각과 가능성을 가진 신인 창작자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극장 상영과 관

객과의 만남을 통해 다음 작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 이와 함께 단편 경쟁(국제 28편, 국내 21편, 총 49편)에서는 초단편보다 확장

된 러닝타임 안에서 보다 깊어진 서사와 다양한 장르적 시도를 선보이는 작품

들을 만날 수 있다. 초단편과 단편, 전통적인 영화 제작 방식과 AI를 활용한 

새로운 창작 방식, 기존 감독과 새로운 세대의 감독이 한 영화제 안에서 어우

러지며 현재 단편영화의 흐름을 폭넓게 보여줄 예정이다.

   10월 23일부터 6일간, 제18회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 본선에 진출한 작품들은 오는 10월 23일(금)부터 28일(수)까지 6일간 열리는 

제18회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를 통해 관객들과 만난다. 본선 심사를 거쳐 각 

경쟁부문의 수상작도 결정될 예정이다.

□ 올해 영화제는 경쟁작 상영뿐 아니라 국내외 특별전과 국제교류 프로그램, 감

독과 관객이 직접 만나는 GV, 신인 창작자 발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

램을 함께 선보이며 짧은 영화가 극장과 온라인, 국경과 세대를 넘어 관객과 

만나는 접점을 넓혀갈 예정이다.

□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는 2009년 출범 이후 짧은 영화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소개해 온 국제경쟁영화제다. 국내외 신인 감독 발굴과 작품 상영은 물론 해외 

영화제와의 교류를 통해 한국 단편·초단편영화의 국제적인 상영 기회를 확대해 

왔다.

□ 제18회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의 본선 진출작과 향후 상영 프로그램 등 자세한 

내용은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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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01. 제18회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본선 진출작 리스트 7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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